
116 http://www.ysmed.net/kmer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 18(2): 116

Book Review and Learning Materials KMEReview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 18(2): 116  pISSN 2092-5603  eISSN 2093-6370
http://dx.doi.org/10.17496/kmer.2016.18.2.116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What  is  Professionalism  of  Good  Doctor?
Jaeku Kang

Department of Pharmacology,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교육자료: 온라인 영상]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만든 사람: 뉴스타파 김진혁

인터넷 URL 주소: http://www.newstapa.org/29412

출판날짜: 미니다큐, Five Minutes (2015년 10월 21일)

온라인 영상시간: 6분 23초

  

Copyright © 2016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영상 주요내용

26년 음악 하는 사람으로 산 가수 이승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TV 스타’라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공연 위주의 길을 

선택한 이승환.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번 돈을 남김없이 다시 음악에 

투자하는,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음악 인생을 마치 ‘독짓는 늙은이’

처럼 고집스럽게 살아낸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서 얻은 별명 

‘공연의 신!’ 그가 어느 순간 ‘가수이기 이전에 이 사회의 한 개인’임

을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가 늘 서왔던 무대에서 음악인으로 

표현한다.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콘서트에서, 2012년 

방송 3사 공동파업 집회 공연에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공연장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의 도리, 가수의 도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던 그는 “음악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교육적 함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는 의과대학에서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이

다. 강의로 풀어내기도 힘든 문제이다. 짧은 시간 학생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용돌이 하나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어떤 의사의 삶을 살고 싶냐?’고, 

‘좋은 의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간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이기 이전에 의사도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갖추어야 할 좋은 품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올바른 사회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라는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것으로 문제를 확장시켜보는 것도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과 같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직을 수행하는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역할에 대

한 토론을 해봐도 좋을 듯하다. 학생들과 다양한 논의를 펼쳐나가

는 데, 그리고 학생들의 의료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과정에 도움

이 되길 바란다.

다음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수업에 사용하면 좋을 교육자료로 

생각되어 소개드린다.

“전문직업성,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인으로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